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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fashion� capital'� has� been� used� in� conjunction� with� Bourdieu's�

concept� of� cultural� capital.�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concept� of� fashion� capital� existing� independently� within� the� field� of� fash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8� fashion� specialists� and� enthusiasts,�

seeking� to� uncover� the� structures,� characteristics,� and� paths� of� fashion� capital�

accumulation� possessed� by� individuals� with� high� fashion� capital.� As� a� result,�

fashion� capital� was� broadly� categorized� into� inherited� capital,� acquired� capital,�

and� institutionalized� capital.� Key� components� were� identified,� including� inherited�

capital� related� to� influence� of� family� and� childhood� environment,� acquired�

capital� encompassing� fashion� activities,� fashion� knowledge,� and� ability� to�

appreciate� fashion,� and� institutionalized� capital� represented� by� economic�

benefits� transformed� from� other� forms� of� capitals.� Additionally,� 13�

supplementary� elements� were� identified.� These� elements� could� be� broadly�

categorized� into� inherited,� acquired� capital,� and� institutionalized� capital,� as�

outlined� by� Bourdieu.� This� study� initiates� an� academic�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fashion� capital� within� the� domain� of� fashion� consumer�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have� potential� to� provide� education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both� fashion� industry� and� aca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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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올드머니 룩'과 함께 '스텔스 럭셔리', '조용한 명품'이

라는 패션 트렌드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는 신흥

부자의 뉴머니룩과 대조되는 패션으로, '진짜 부자'들이 입는 

스타일에서 착안하여 화려한 컬러나 패턴 보다는 단순한 디

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 드러나지 않는 브랜드 표식을 특성

으로 한다(Youn, 2023). 신분제와 같은 계급 구분이 없는 

현대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이처럼 특정 패션을 통해 암묵적

으로 사회적 계층을 표출하고자 한다. 

  개인의 패션 취향에 대해서는 '옷을 잘 입는다'라는 사람

들의 평가와 같이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취향의 우수성은 유행을 선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각 개인을 

패션 취향에 따라 위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McQuarrie Miller, & Phillips, 2013). 패션 산업계에서도 

하이엔드 패션과 매스 패션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경계가 존

재하는데, 이는 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디자이너 또는 

브랜드가 패션계에 미치는 지배적인 영향력에 따라 형성된

다. 이러한 브랜드의 위계는 해당 브랜드를 소비하는 개인의 

사회적 계층과도 상동성(homology)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camora, 2002).

  이와 같이 패션 분야에서는 스타일이나 브랜드를 통해 특

정 사회적 계층과 연관되게 할 수도 있고, 좋은 취향이 상

징적 경계를 짓거나 유지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경쟁에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자본으로 보았다(Choi & Jin, 

2007). 이는 곧 패션도 계급 투쟁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field)을 가진 자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패션 연구들은 패션자본을 문

화자본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해 왔다(da Cunha Brandao 

& Barbedo, 2023; Ho & Wong, 2022; Makkar & Yap, 

2018). 이는 패션자본에 대한 정의나 하위의 구성개념에 대

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학문적 제한점이

라고 보여진다. 본 논문은 특정 영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차별화할 수 있고 탁월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어

떠한 영역이든 모두 자본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Bourdieu, 

1979/2005) 부르디외의 주장에 근거한다. 특히 패션자본은 

다른 유형의 자본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적 자본으로서 존재

할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자본은 경제자본의 축적을 

전제로 하며, 일정 조건에서는 경제자본으로 전환 가능하다. 

패션은 물질적인 것으로 지속적인 소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서(Shin, 2012), 즉각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와 교환 가능한 

형태의 자본인 경제자본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Bourdieu, 

1986). 또한 패션에 대한 경험의 축적은 고급 취향과 안목

이 희소 가치를 획득하게 만들며(Bourdieu, 1979/2005), 해

당 직군과 직업으로 연결되면서 경제적 자원의 창출로 이어

진다. 둘째, 자본은 그 가치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높은 

정당성을 인정받는다(Ryu, Park, & Chang, 2022). 부르디

외는 자본을 행위자가 지배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이용되는 모든 수단으로 보았다(Bourdieu, 1986). 패션 관련

한 경험의 축적은 다시 이러한 패션 관련 지식의 획득과 함

께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로서 인정받는 브랜드의 인지 또는 

선호를 통해 고급 소비 취향을 형성하게 만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자본의 하위의 구성개념에 대하여 파악하

고, 패션자본을 자본의 하나로서 개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패션자본 논의에 바탕이 되는 문화

자본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하고, 패션자본의 개념과 하위 구

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패션자본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전문가 및 소비자 

인터뷰를 통하여 패션자본 개념의 하위 구성을 확인하여 패

션자본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타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패

션자본을 형성하는 구성체와 이를 획득 및 유지하는 하위 

개념들을 파악하여 패션자본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다면 

패션 소비행동 분야에서 새로운 관점의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패션 소비자의 계층적 구분

을 가능하게 하여 점점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소비자 

시장의 세분화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이해를 경영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패션자본의 개념화와 

구성요인을 탐구하는 본 연구는 향후 패션 연구 영역 뿐만 

아니라 실무적 적용에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기초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 연구에서의� 문화자본

부르디외의 저서 "자본의 형태"에서는 경제자본과 환원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들이 제시되었고, 이와 함께 문화자

본의 개념이 등장하였다(Cho, 2006). 1970년대 제시된 문화

자본론에서 문화자본은 지배 계층이 전수하려는 문화적 능

력이며, 문화/사회적인 선별에 사용되는 고급 문화의 신호로

서 학력, 문화적 선호와 태도 등으로 정의되었다(C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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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2007). 근본적으로 문화자본이 가지는 개념의 광범위함

과 모호함으로 인해(Choi & Lee, 2013), 이에 대한 정의 

역시 각 연구자마다 연구의 맥락에 맞게 변환하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개념의 핵심은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고급 문화적 요소를 인식 또는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정도로 볼 수 있다(Bae, 2013).

  2010년대 럭셔리 패션 연구에서는 일반 대중들은 구별이 

어려운 명품 브랜드의 미묘한 신호와 모호한 식별 요소들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문화 자본을 정의하였다

(Berger & Ward, 2010). 이후 후속 연구들은 패션 소비자

의 문화 자본 수준에 따라 소비 행동과 자아 개념 등의 차

이를 밝히거나(Bellezza & Berger, 2020; Ho & Wong, 

2022; Lee, Lee, & Ahn, 2014; Makkar & Yap, 2018), 

아트 인퓨전 맥락에서 예술작품과 협업한 패션 상품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거나(Jeon & Jo, 2017; Park, Kim, & Ahn, 

2023), 명품 패션계 종사자들의 미적노동을 설명하는(Boyle 

& De Keere, 2019; Foster, 2022) 등 패션 연구 맥락에서

도 중요하게 문화자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는 부르

디외를 비롯한 초기의 문화자본 연구들이 예술의 장을 중심

으로 통합적으로 논의해 나갔던 것과는 구별되어지면서 패

션자본이 패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별도의 개념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문화자본의� 구성

부르디외는 문화자본에 대해 세 가지 형태로 설명하였다. 

즉, (1) 부모의 양육을 통해 어린 나이에 주입된 취향이나 

성향, 태도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에 아비투스 형태로 자리 

잡은 체화된 문화자본(embodied cultural capital), (2) 체화

된 형태가 없으면 향유하기 어려운 예술 작품, 값비싼 잉여

재(e.g., 명품)와 같은 객체화된 문화자본(objectified cultural 

capital), (3) 대학의 명성 또는 보유 학위 수와 같이 체화된 

형태의 문화 자본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여 공적인 문화

자본으로 변환될 수 있는 제도화된 문화자본

(institutionalized cultural capital)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Bourdieu, 1986; Cho, 2016; Ho & Wong, 2022). 또한 

부르디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으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된 성향인 상속된 문화자본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자질인 획득된 문화자본의 형성 경로

를 구분하기도 하였다(Bourdieu, 1979/2006).

  본 연구는 패션자본의 구성요인을 파악하기위해 문화자본

의 형성 경로인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을 이론적 틀로 채택하

고자 한다. 또한 체화된 자본, 객체화된 자본 및 제도화된 

자본의 형태는 패션자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해보고

자 한다. 

3.� 패션자본의� 구성

1) 상속 자본

(1) 가족의 경제자본

부모의 경제자본은 자녀가 예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갖게 하는 체화된 문화자본에 바탕이 된다고 밝혀져 있다

(Choi, 2002). 특히 패션은 예술과 달리 물질적인 것으로 

지속적인 구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Shin, 2012), 부모가 가

진 경제자본은 유년시절 풍부한 패션 경험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속된 패션자본에는 부모의 경제자본을 바

탕으로 하는 패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회가 포함되며, 

체화된 패션자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2) 가족의 패션 관여도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총량은 소비자의 행동 차이를 결정

하는 중요한 자본이지만, 비슷한 소비 능력을 가진 개인들 

사이에서의 서로 다른 취향과 선호는 경제적 자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Chang, 2001). 즉, 중산층은 노동계급에 속

한 소비자보다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가 많은 이유로 자연

스럽게 예술에 대한 사랑을 소유하고 태어날 수 있지만

(Cheon, Kim, & Yim, 2022), 이는 반드시 부모의 경제자

본에 의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부모의 예술에 대한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패션에 대한 

풍부한 자원을 유년시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경제자본 

뿐만 아니라 부모가 패션에 대해 가지는 관여가 매우 중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유년시절의 외부적 환경

문화자본은 오랜 시간과 과정을 거쳐 아비투스(habitus)의 

형태로 체화되고, 이는 세대를 물려 상속된다. 아비투스란 

체화된 자아를 뜻하며, 이는 내면화된 계급구조로 자연스럽

게 습득되고 발현되는 특성이 있다(Eun & Mun, 2019). 아

비투스는 즉, 특정 계급의 구성원들에게서 나타나는 집합적

인 무의식 체계로 고급 문화 활동과 같은 취향의 공유를 통

하여 그들의 사회적 계급을 유지 및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Lee, Cheon, & Kwak, 2016). 이러한 장기간에 걸

쳐 습득되는 아비투스는 생애 전체에 걸친 경험을 반영하는

데, 이를 측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전의 연

구들은 유년시절의 경험을 부모의 영향으로 보고 상속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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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함하기도 한다(Ahn, 2021; Park & Lee, 2018). 즉, 

부모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이 간접적으로 자녀가 유년시절

에 자라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2) 획득 자본

(1) 활동

부르디외는 상속과 획득으로 자본의 습득 경로를 분류하였

지만, 현대의 문화자본 연구들은 개인의 획득에 집중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디마지오는 고급 문화 예술활동에 대한 

개인의 활동 정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함

께 관심의 정도로 미국인들의 문화자본을 측정하였다

(DiMaggio, 1982). 특히 체화된 아비투스를 바탕으로 즐겨

하는 본인의 문화 활동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의 문화자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었다(Ahn, 2021; Lee et al., 

2014). 패션 연구 맥락에서도 문화자본은 주로 본인의 문화

활동의 종류와 빈도들을 통해 측정되었고, 그에 따른 패션 

소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차이를 밝혔다(da Cunha 

Brandao & Barbedo, 2023; Maxwell, 1999). 이에 본 연

구도 획득 자본 하위에 본인의 패션 관련 활동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특히 활동들은 체화된 형태의 자본이 없으면 향유하기 어

려운 객체화된 자본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Bourdieu, 1986), 객체화된 자본에 대해서는 연구의 맥락에 

맞게 연구자들마다 제안하여 왔다. 먼저 부르디외는 예술 그

림이나 책을 그 예시로 들었고, 패션 맥락에서의 연구들은 

패션잡지(Lee, 2012) 또는 값비싼 잉여재인 명품 패션 제품

을 객체화된 자본이라고 제시하였다(Cho, 2016). 본 연구에

서는 현재 시점과 패션 영역을 적용하여 객체화된 패션자본

을 패션 컨텐츠를 다루는 각종 미디어라고 대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2) 지식

과거에는 경제자본을 통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패션 소비자

의 계층을 구분할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각 영역의 전문 

지식이 더 중요한 지위의 표식으로 나타난다

(Currid-Halkett, 2017). 지식은 제품 친숙도 또는 대상이나 

자극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 정의되었다(O'Cass, 2004). 패션 

연구 맥락에서의 지식은 제품 범주내의 브랜드, 사용 맥락, 

제품 속성, 사용 빈도 및 의류 착용 경험 대한 지식으로 간

주된다(Johnson & Russo, 1984; Afonso Vieira, 2009). 한

편, 소비자의 지식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인 객관적 지

식과 소비자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주관

적 지식으로 구분되어 진다(Park, Mothersbaugh, & Feick, 

1994). 주관적 패션 지식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거나 인식하는 지에 대한 개인적 분석 측면을(Afonso 

Vieira, 2009), 객관적 패션 지식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기억력 측면을 반

영한다(O'Cass, 2004). 이러한 이유로 주관적 지식이 소비자

의 경험에 더 많이 의존한다(Park et al., 1994). 본 연구는 

문화자본의 개념을 차용하여 체화된 경험 측면에서 패션 지

식을 보고자 하므로, 주관적 지식의 관점을 채택하여 패션자

본의 높은 사람들이 어떠한 측면의 패션 전문 지식을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탐구해 보고자 한다.

(3) 능력

문화자본이 점점 획득된 자본의 개념으로 가까워지는 만큼 

현대의 연구들은 이를 능력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Halle(1992)은 고급 예술을 친숙하도록 또는 감상하도록 훈

련받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패션 연구 맥락에서는 일반 대

중들은 구별이 어려운 명품 브랜드의 미묘한 신호와 모호한 

식별 요소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Berger & Ward, 2010). 연구의 맥락에 따라 정의에는 차

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고

급 문화적 요소를 인식 또는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개

념을 문화자본이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ae, 2013). 

  미를 중심으로 제품을 평가하려는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기 때문에(Bloch, 

1995), 패션의 장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패션자본이 높

은 사람들의 자질에 미에 대한 능력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패션의 장에서 탁월

성을 표현하고 계층적 우의를 점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될 

수 있다. Crane(2012)은 현대의 패션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중에서 트렌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다양한 요소를 

조합하여 자신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언

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패션과 관련된 능력 역시도 

획득 패션자본의 하위 구성에 포함시키고, 패션자본이 높은 

개인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탐구해 보고자 한

다.

3) 제도화 자본

제도화된 자본은 공식적인 기관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되는 자본을 의미한다(Lee et al., 2014). Lee(2012)는 

패션 관련한 제도화 자본에는 교육의 수준보다 패션이 특화

된 정규 교육의 이수(전공) 또는 패션업종의 종사가 중요함

을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에서 VIP 제도와 같은 

형식을 통해 충성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등의 요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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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자본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다(Lee, 2012). 제도화 

자본은 이러한 자격의 형태뿐만 아니라 누구의 소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유형화할 수 있다. 즉, 본인의 제도화 자

본과 가족이 소유한 제도화 자본으로 나누어진다(Choi, 

2002). 예를 들어, 가족 중에 패션 관련 직업의 전공자나 종

사자가 있으면 자녀는 유년시절부터 패션 전문 용어와 지식

에 대한 친숙한 환경에서 자라 왔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족 안에서 VIP 구매자가 브랜드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공

유 받았다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자녀에게도 이어지

면서 패션 아비투스가 형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소유 

주체에 따른 제도화된 자본은 패션자본의 형성에 있어 어떻

게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해 패션자본의 하위 차원이 될 수 있

는 자원들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패션자본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개인들

의 상속자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제 어떠한 가정 환경

과 유년시절의 경험이 패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자연스럽

게 체화하게 되었는지 알아본다. 둘째, 그들의 획득자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이 패션자본의 획득과

Table� 1.�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Occupation Qualification� (Career/VIP) Gender
Birth� of�

year

Monthly�
spending� on�

fashion� (KRW)

A
Merchandiser

(Luxury� team)
12� years Male 1985 1.3M

B
Professor� (Fashion�

major)/Brand� CEO
17� years Female 1980 0.5M

C PR� Agency� CEO 23� years Female 1977 0.8M

D
Buyer

(Contemporary� team)
6� years Female 1994 0.6M

E
Designer�

(Accessory� brand)
9� years Male 1986 0.5M

F
Brand� CEO

(Designer� lable)
VIP� of� editorial� shop Female 1986 5.5M

G Freelancer� designer VIP� of� H.� department� store Female 1992 8M

H Lawyer VIP� of� S.� department� store Female 1993 2M

� � (M=million)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지, 어떠한 지식과 능력을 획득하여 패

션 영역에서 탁월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본

인 및 가족이 보유한 제도화된 패션자본을 파악하고, 이는 

패션자본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2.� 연구� 대상

패션자본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

여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더불어 패션자본이 높을 것

으로 예측되는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심층 면접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본의 기본 메커니즘인 경

제자본과의 전환가능성(Bourdieu, 1986)을 바탕으로, 패션자

본이 경제자본으로 전환된 패션 직군 종사자들과 경제자본

이 패션자본으로 전환된 패션 향유자들을 대상으로 목적 표

집을 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기준으로는 패션자본의 획득

에 충분한 경험을 가졌을 것으로 예측되는 5년 이상의 패션 

직군 종사자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쇼핑 금액이 보장되며, 

패션 영역에서의 제도화된 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 브랜드/

백화점 VIP(Lee, 2012)를 본 연구의 적합한 인터뷰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스노우볼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지인들에게 앞서 세운 기준 중에서 하나의 조건 이상

에 만족하면서도 평소 옷을 잘 입고 감각 있다고 알려진 주

변 인물들의 추천을 받았다. 이후 보유 브랜드 수, 보유 아

이템에서의 명품 비중, 월 평균 구매금액과 같은 패션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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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이나 보유 현황에 관한 사전 설문 문항을 통해 참여자

의 자격을 재차 확인하여, 실제 패션자본이 높을 것으로 예

측되는 참여자만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신중하게 선정하였

다.

  인터뷰를 통해 개인들의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현

상을 포착하는 현상학적 접근 방법에서는 최소 5명- 최대 

25명의 표집을 권장한다(Polkinghorne, 1988). 연구 참여자 

수에 대한 또 다른 제안은 연구자의 판단 하에 더 이상 새

로운 범주가 나타나지 않고 반복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 즉, 

연구의 자료가 포화된 시점이라고 한다(Strauss & Corbin, 

1997). 위의 권장에 따라 본 연구는 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

다. 최종적으로 1명 당 49분~84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익명성의 보장을 위해 참여자들을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 연구� 절차� 및� 방법

지인들의 추천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연구 참여자에게 연

구 개요와 연구 목적, 인터뷰 내용과 길이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

다. 사전 질문지를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로 확인된 

이후 연구 참여자가 면담 방식을 대면 또는 비대면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대면의 경우 교내의 회의실 또는 카페의 

회의실로 지정하여 1:1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에

서 진행되었다.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되고 이후 전사되었으

며,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

Table� 2.� Semi-Constructed� Questions

Types Questions

Activity/Experience

-What� kind� of� specific� experience� related� to� fashion� do� you� remember� with� your� family?

-To� what� extent� is� your� family� involved� or� interested� in� fashion?

-What� sparked� your� interest� in� fashion?�

-What� kind� of� activities� did� you� participate� in� related� to� fashion?

Institutionalized�

capital

-Do� you� have� any� family� members� with� a� major� or� occupation� related� to� fashion,� or� who� are�

VIP� customers?

-What� benefits� have� you� received� as� an� employee� in� the� fashion� industry� or� as� a� VIP� customer?

Knowledge
What� do� you� consider� the� sources� of� your� accumulated� knowledge� in� the� field� of� fashion,� and�

how� do� you� gather� fashion-related� information?

Ability

-What� abilities� contribute� to� excellence� in� the� field� of� fashion?

-What� ha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your� current� preferences� and� perspectives� in� fashion?

-How�would� you� define� highbrow� taste� in� fashion?

-What� actions� do� you� believe� demonstrate� a� good� fashion� sense?�

-Where� does� someone's� good� eyes� on� fashion�manifest� itself?

고 진행되었다. 탐색적인 접근의 연구 방법의 수행을 위해 

문화자본에 대한 개략적인 정의만 제공한 후 반구조화된 형

식의 질문을 통해 참여자가 생각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

하도록 하였다. 심층 면접에 사용된 질문지는 Table 2와 같

다. 

  자료는 질적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NVivo 11.0를 사용하여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보

다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질적 연구의 결과를 도

출하기 위함이다. 먼저, 개방 코딩을 통해 전사된 원문 자료

에서 반복적으로 도출되는 단어를 살펴보았다. 이후 범주화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해 분류하고 지표화한 

요소들을 활용하였다. 지표들을 바탕으로 범주화하는 전통적

인 질적 연구 방법인 하향식 접근방식(top-down 

approach)은 주제의 다양한 측면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Corbin & Strauss, 2014). 따라서 자료의 세부적인 맥

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 상향식 접근방식(bottom-up 

approach)으로 코딩된 자료에 노드를 부여하는 NVivo 프로

그램(Wong, 2008)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범주화 작업을 

수행하면서 비교 검토과정을 진행하였다. 이후 추상화 과정

에서는 범주 형성에 따라 나타난 주제에 대한 보편적인 해

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 연구만으로는 잘 드러

나지 않았던 지표나 분류를 획득하였고 범주를 설정하기 위

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분석 과정의 전반에 걸쳐 자료

들과 이론적 내용들을 상호교차 비교하면서 구체적 범주와 

주제를 명확히 구축하고 해석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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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상속된� 패션자본

1) 가정의 영향

(1) 가족의 자본력

가족의 경제자본은 자녀에게 풍부한 패션 소비를 경험하는

데 바탕이 되며, 이는 패션에 대한 관심과 자신만의 스타일

에 대한 지식의 형성을 통해 패션자본의 체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자기의 스타일을 사서 입

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하는 거 말고 (D)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 상황이 여유로워지고 

이거랑 맞물려서 엄마랑 명품 쇼핑을 다니게 되면

서 패션에 관심을 갖지 않았나 싶어요 (H)

  또한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 구성

원들 중에서 패션과 관련된 직업의 종사자가 있었으며, 그들

을 통해서 일본 또는 유럽 등지의 글로벌 패션에 대한 친숙

한 환경에서 자라왔다. 이는 가족의 제도화된 패션자본이 자

녀의 패션자본 상속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높은 가치로 정당화되어 '고급 패션'이라고 

불리는 것은 주로 해외 패션과 관련되어 왔다(Lee, 2012). 

패션이 선진화된 지역에서 수입된 고급 소재와 독특한 스타

일 및 해외 브랜드를 유년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

서, 이들은 고급 패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정에서부터 

체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엄마의 작은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니트 브랜드를 

운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

렸을 때부터 그 니트를 계속 받아서 입었다고 하면

서 니트는 일본 게 제일 좋아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B)

  아빠 샘플실 가고 하면 진짜 특이하고 예쁜 게 

많잖아요. 컬렉션 의상이라든가 이런 게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유럽 가가지고 샘플 사 오고 이런 

걸 반복을 하니까 예쁘고 막 이런 게 특이한 거 많

으니까 가서 그런 거 골라갖고 입고 다니고 초등학

생인데 … 그래서 되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F)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가 일본 관련된 수입 업체

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린시절부터 

신세계 명동이나 해외 나갔을 때만 구할 수 있는 

브랜드들, 그런 거에도 좀 밝긴 하셨어요. (G)

(2) 가족의 패션 관여도

참여자들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패션에 대

한 높은 관여도와 감각을 공통적인 경험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은 성인이 된 현재까지도 이어지면서, 쇼

핑 시에 조언을 구하거나 어머니가 보유했던 명품 브랜드와 

같이 값비싼 패션 아이템들을 물려받는 형태로 연결되고 있

었다. 명품은 고급 문화를 상징하는 객관화된 패션자본으로

도 여겨진다. 특히 객관화된 패션자본이라 할 수 있는 명품 

아이템들은(Cho, 2016), 세대를 넘어 물려받으며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이유로 참여자들에게 독점적인 가치와 자부심

을 제공하고 현재에도 참여자들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근데 엄마가 지금도 옷을 되게 잘 입으시긴 해

요. 지금도 옷을 살 때 이렇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

리는지 모른다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거든요. (B)

  제 돌 사진에 엄마가 들고 있었던 루이비통 클러

치가 있는데, 그거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또 엄마

가 제 나이 때 들었던 셀린 가방 같은 거도 요즘에 

제가 드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G)

  요즘 제가 입는 건 엄마가 막스마라가서 샀던 가

디건인데 이제는 그 옷을 똑같은 걸 구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 저희 엄마는 항상 엄마 옷을 따

라서 사는 친구들이 꽤 있었고요. (H)

2) 유년시절의 환경적 영향

(1) 미디어의 영향

참여자들이 어린시절 패션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

는 환경에는 가족 이외에도 패션 관련한 컨텐츠를 다루는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거주 환경으로 인해 자연

스럽게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노출되거나, 부모가 수

집하는 미디어 컨텐츠들을 접하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유년

시절부터 신제품 정보나 고급 패션 문화에 대해 익숙한 환



정진� ·� 이유리� /� 패션자본의� 개념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 � � � � � 27

경을 통해 체화된 패션자본을 형성해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릴 때 타워팰리스에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근

데 거기는 집에 백화점 잡지가 다 무료 배포가 돼

요. 로비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잡지란 

잡지는 다 봤죠. (F)

  당시 신문에서 수요일, 금요일마다 연재하는 문

화예술 관련된 그런 섹션이 있거든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중간중간. 그걸 항상 부모님이 빼놓으셨거

든요. 그거를 항상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것도 있고 평소에 집에 잡지도 워낙 많았어 가

지고 좀 쉽게 패션을 접하게 된 거 같아요. … 현

대 VIP들 상대로 책자처럼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거기는 새로운 모델 

같은 거도 많이 나오니까 (G) 

  뿐만 아니라 유년시절 패션을 주제로 하는 영화 또는 예

능과 드라마를 포함한 TV 프로그램들, 패션쇼, 신문에서의 

문화예술 섹션 등 패션 관련된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생긴 패션 세계에 대한 환상과 동경이 향후 패션전공이나 

업계로의 입문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가장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건 도수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보면서 이런 것들이 예쁘다 어떻다 

그 다음에 프런코를 보면서 이 세계는 좀 화려하고 

멋있고 그렇구나 하면서 좀 관심이 생겼고 패션 자

체보다 그런 삶을 좀 존경했던 것 같기는 해요. 연

예인들이 나와서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악마는 프

라다를 입는다. 이런 것들도 유행을 했었잖아요. 김

혜수 나오고 그런 패션 잡지사에 대한 드라마들도 

좀 많았었거든요. (D)

  초등학교 5학년때 케이블에서 동아tv에서 존갈리

아노의 디올 컬렉션 보고서 되게 심취했었어요. 패

션은 되게 화려하고 뭔가 환상적인 느낌이 있잖아

요. (E)

  옛날에 프로젝트 런웨이를 많이 틀어줬었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때 그게 제일 유행이었는데. 그거를 

진짜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파슨스 나왔

다. 세인마틴 나왔다. 이러면 그게 엄청 대단해 보

이고 당시에 요만한 내 눈에는 외국에서 뉴욕에서 

다녔다 하면 또 그게 너무 대단해 보여서 또 동문

이 캘빈클라인이고 마크제이콥스고 이런 식으로 얘

기를 하니까 미디어가 주는 환상도 좀 있었고 (G)

(2) 또래 집단의 영향

유년시절 패션과 관련된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또 다

른 측면은 참여자들 주변에 패션 관여가 높은 또래집단이 

있었다는 점이다. 참여자 중에서는 친구의 가족이 패션 종사

자로, 이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소재를 접하면서 패션을 놀

이로 여긴 경험도 있었다. 또한 공식 교육기관의 또래 집단

에서 인기있는 명품 패션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명품 브랜드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였다. 

  한복점을 하는 친구네가 있었는데 그 집에 맨날 

놀러를 갔었어요. … 짜투리 천으로 진짜 인형 한

복이라든지 인형 드레스를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서 

올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소재와 

옷들을 접했었어요. (B)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패션에 관

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명품 브랜드들이 

유명하진 않은데 그 친구가 프라다에서 옷을 샀나 

그런 쇼핑 경험 같은 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H)

  고등학교를 약간 옷 좋아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

를 갔거든요. 돈이 많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런 거에 빠져들다 보니까 1학년 때 버버리 남방부

터 이제 프라다 스니커즈로 시작해서 그때부터 조

금씩 샀어요. (A)

2.� 획득된� 패션자본

1) 패션 관련 활동

(1) 패션 관련 여가 활동

참여자들이 여가 시간에 즐기는 취미 역시도 패션과 관련된 

활동들을 주로 언급하였다. 이들은 뮤지션들의 스타일이 좋

아서 해당 뮤지션들의 팬이 되고, 콘서트를 찾아다니거나, 

옷이 예뻐서 같은 뮤지컬을 반복적으로 관람하는 형태의 취

미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윈도우 쇼핑을 통해 유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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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브랜드를 발굴하는 취미를 가진 참여자도 있었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집안의 인테리어를 위해 홈패션의 구경 및 

수집을 취미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취미조차도 그들은 높은 

미적 감각과 안목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패션자본의 강화 및 유지에 기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한콘서트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 올 때만 가고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켄드나 켄

드릭라마 왔을 때는 다 갔어요. 그 뮤지션들이 옷

을 잘 입으니까 (A)

  제 취미가 뭐냐 하면은 아이 쇼핑하는 건데 알려

지지 않은 브랜드 찾아내는 거 되게 좋아해요. (C)

  올해도 시카고 내한 때 봤고 2년 전에도 시카고 

했었을 때 보고 하다 보니까 같은 해에 세 번 정도

로 보게 되더라고요. 예뻐서. (D)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좀 홈패션이나 홈 텍스타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

셔서 그런 홈 제품들은 다 부티끄 매장에만 있더라

구요. 그래서 부티끄 매장에 가게 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G)

(2) SNS를 통한 정보탐색 활동

참가자들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핀터레스트 

등 다양한 유형의 SNS에서 패션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트렌드 조사, 패션업계 동향, 디자인에 대한 

영감 등 업무를 위한 것도 있지만, 비슷한 체형 또는 취향

의 사람들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또는 쾌락적 경험을 

위해서 패션 컨텐츠를 찾아본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들

은 SNS 활동을 새로운 패션 정보의 획득 뿐만 아니라, 자

신만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취향을 더욱 확고하게 완성해 

나가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관심사가 

패션이다 보니 이들의 SNS는 알고리즘에 따라 패션 광고와 

컨텐츠가 자동적으로 추천되면서, 패션 정보에 노출되는 온

라인 환경이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었다. 이

에 별도의 능동적인 정보탐색 활동 없이도 새로운 패션 정

보를 입수하고, 이는 패션자본의 획득을 더욱 용이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남자 유명한 유튜버들은 다 누군지는 보긴 보는

데 그 중에 구독은 좀 저랑 나이대에 맞는 사람 보

고요. 그리고 하빠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명품을 

많이 입어서 그 두 개만 봐요. … 인스타는 아이즈

맥이랑 데일리 패션 뉴스! 패션 유통 정보를 맨날 

올려주니까 … 인플루언서보다는 리한나랑 결혼한 

에이셉 라키나 트레비 스캇. 옷 잘입는 해외 뮤지

션들 위주로 팔로우하고 있고 (A)

  인스타나 틱톡만 보는데 틱톡이 재밌어요. 특히 

패션 관련해서는 틱톡 광고 많이 봐요. (B)

  저는 좀 아카이빙 된 걸 좋아하고 저랑 비슷한 

사람의 취향을 구독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브

랜드들을 파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블로그가 

조금 더 적합한 게 본인들의 스타일을 적거나 아니

면 본인들의 관심 있는 아이템을 막 믹스업해서 글

을 쓰거나 … 그분들과 사담 같은 걸 하다 보면 이

분들도 업계 종사자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SI 

출신이거나 아니면 한섬에 온라인 담당자거나 그런 

식으로 확실히 종사자들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나 봐요. (D)

  시즌 준비를 해야 돼서 리서치를 하거나 할 때는 

핀터레스트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샤넬지 

많이 쓰거든요. 트위드 자켓 이렇게 검색한다든지 

해서 알고리즘도 계속 타고 타고 우연히 또 예쁜 

거 발견하면 그쪽으로 하기도 하고 (F)

  셀린 인스타 들어가서 런웨이 영상으로 봐요. 원

단 플로우들을 좋아해 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생동감 

있게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런 디테일을 좀 보고 싶

어서 ... 공식 웹사이트 들어가면 요즘 또 되게 재

미있는 게 런웨이를 그냥 일렬로 걷는 게 아니라, 

영상 편집도 하고, 노래도 넣고 컨셉도 다 있잖아

요. 좀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어서 

영화처럼 즐기면서 볼 수 있으니까 (G)

(3) 해외 활동 

패션 맥락의 문화자본 연구에서는 활동 차원으로 해외 활동

이 자주 언급되었다(Lee, 2012; Lee et al., 2014). 특히 서

구 국가에서의 거주와 여행 경험은 한국에서 개인의 문화자

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는 좋은 패션 취향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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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Shin, 2012).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해외 거주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해외를 

다녀온다고 언급하였다. 해외에서는 반드시 패션 쇼핑을 하

며, 사전에 패션 브랜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

내에 입점 되지 않은 해외 현지의 로컬 브랜드 위주로 구매

하는 행동을 보였다. 또한 해외 거주 경험이 자신만의 패션 

취향과 스타일의 형성에 영감을 주었으며, 패션이 선진화된 

도시에서의 쇼핑 경험은 더 다양한 스타일, 색감, 디자이너 

브랜드 등을 접하며 패션 경험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는 

기회로 참여자들은 바라보고 있었다.

  보통 해외를 1년에 한 3회 이상은 나가니까 식당

이든 옷집이든 뭐 할 거 없이 좀 유명한 데는 다 

가보고 싶어 해요. 브랜드 유명한 데는 안 가고. 그 

나라에서 새로 생기거나 유명한데 위주로 (C)

  저는 가서 쇼핑한다고 하면 거기 현지에서만 있

는 로컬 브랜드 사죠. 우리나라 안 들어오는 거 ... 

저는 철칙이 있어요.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싸

도 안사요. 짐만 되고 (E)

  제가 17세에 영국 갔거든요. 그때도 쇼핑에 진짜 

미쳐 있었죠. 명품이 그때는 특히 유럽 쪽이 한국

이나 중국에 비해서 쌌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제

가 진짜 제일 많이 가던 플라넬이라는 편집샵이 있

어요. 워낙 걔네가 리미티드나 특이한 거 사다가 

놓잖아요. ... 거기는 샤넬 루이비통 디올 그런 것만 

있지 않았고 되게 여러 가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죠. 아마 위치적인 것도 그렇고 영국은 

명품 브랜드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사보고 (F)

2) 패션 지식

(1) 가격 지식

참여자들은 많은 쇼핑 경험을 통해 브랜드별, 쇼핑 채널별, 

소재별, 아이템별 확고한 자신만의 준거 가격을 가지고 있었

다. 이는 브랜드에 기대지 않고도 패션 제품 자체의 품질, 

소재 등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구매하기 적절한 가격대를 

파악하고, 구매결정을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

한 참여자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 중고 거래 사이트, 해외 

매장, 백화점, 편집샵 등 다채널을 넘나들며 가격 정보를 수

집하기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통채널을 선택하여 구매하

기도 하였다.

  여행 중에 사는 건 이제 그 나라마다 싼 브랜드

를 알고, 프랑스는 고야드랑 루이비통 이런 게 싸

고 … 샤넬이나 롤렉스는 해외에서 사면 비싸니까 

백화점에서 샀죠. ... 요즘에 운동화 중에 발매가가 

20만 원 초중반인데 10배까지 오른 건 살 수 있지

만 그 20~30배까지 오른 건 못 사겠더라고요. ... 

그래도 프라다 의류는 예전에 조금씩 구매를 했는

데 지금은 의류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게. 이럴

바엔 차라리 루이비통으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이 

정도더라고요. (A)

  반지나 주얼리 팔찌나 이런 것들은 마감 사이에

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좀 고가를 선호

하긴 하는데 되게 기능적인 티셔츠라던가 그런 것

들은 굳이 비싼 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대신 아

우터 코트라든가 자켓, 바지는 비싼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는 핏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싼 거는 싼티 같은게 너무 잘 보인다고 해야되나 

(E)

  샤넬 이래서 사는 거는 절대 안 하고 브랜드가 

뭐든 진짜 예쁘면 사는 거죠. 사다 보니까 또 그만

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이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제 일을 직

접 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죠. 기본적인 건 아예 안 

사는 거고 진짜 특별해야만 그 돈을 쓸 가치가 있

어야 사게 되는 거고 (F) 

  백화점 편집샵에서 스타일이 마음에 들면 브랜드 

서치하지 않고 일단 입어보고 이게 내구성도 괜찮

으면 가격이랑 이렇게 따지게 되잖아요. 이만한 가

치인가? 얼마나 내가 유용하게 잘 입을 수 있는가 

(G)

(2) 디자이너 지식

참여자들은 브랜드 단위보다 해당 시즌을 총괄하는 크리에

이티브 디렉터가 누구인지에 따른 기준으로 두고 브랜드를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그들이 보유한 시각적 통찰력

과 사전 패션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디자이너를 특정 스타

일로 연관 지을 수도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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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는 브랜드의 디자인적 특징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포

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적으로는 구찌가 좀 많이 디자이너 때문에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 톰포드 시대 

구찌가 사실은 더 그때 더 많이 유명했었잖아요. 

(G)

  끌로에는 실크로 된거 대부분 많이 샀었고 디자

이너가 바뀌면서 안샀죠. 어느 날 딱 매장에 갔는

데 너무 스타일이 달라져서 매장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디자이너가 바뀐 것 알았죠. 매장분들과 친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연락이 오시거든요. (H)

3) 패션을 향유하게 하는 능력

(1) 미적 안목

참여자들은 패션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심미적인 것을 발견하고, 즐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특

히 미적 대상을 즐기고 향유하며 사물의 고유한 질을 미적

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미적 안목'(Lim, 

Yoo, & Ryu, 2012)이 나타났다. 이는 패션에서 미세한 디

테일의 차이만으로도 대중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분별해내는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 이러한 미적 

안목은 패션업계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눙력의 바탕이 

되고, 패션의 장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의 정당성을 확보

하는 요소가 된다.

  시각적인 거 예쁜 거. 다른 여자 사람들도 그렇

겠지만 저는 유독 그게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 이렇게 하면 예쁘겠네 이렇게 입어보면 

좋겠네라는게 조금 더 트였던 것 같아요.... 특히 가

리지 않고 고전부터 현대 영화까지 이미지적인 걸 

항상 예쁘게 캡처해서 올린단 말이죠. 그런 좀 미

장센이나 외적으로는 이런 비주얼 그런 부분에 대

해서 좀 남들보다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런 부분들 남들이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것도 예

쁘다라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

요 (D) 

  누구나 직업병처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뭘 보든 꼭 옷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패브릭을 봤는데 이걸로 코트를 해

도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떨 때는 이걸로 

소파나 앞치마 만들면 예쁘겠다 이런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F) 

  근데 이상하게 DP된것도 그렇고 셀렉한 것도 셀

프포트레이트는 본 매장보다 편집샵이 낫더라고요. 

갤러리아보다 무이에서 다른 옷이랑 같이 섞여있는 

느낌이 예뻐서(G)

(2) 패션 통찰력

참여자들은 의복을 많이 착용해본 축적된 경험과 시각적 통

찰력으로, 의류 쇼핑 과정에서 시착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구매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패션에 대한 분석과 직관

을 통합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패션 통찰력이라고 한다(Lee 

& Lee, 2018). 참여자들은 탈의실이 갖춰진 환경에서도 시

착 없이 자신의 감각을 믿고 구매하기도 하며, 직구몰에서 

실제가 아닌 화면상의 이미지만 봐도 입었을 때 어떠한 실

루엣을 나타낼 옷인지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응답

을 하였다. 이는 그들의 패션 관련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

로 훈련된 패션 통찰력이 쇼핑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였고, 

이는 패션 쇼핑의 탁월성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만 보고도 구매할 수 있는 게 다 되고 머

릿속으로 기존에 있는 아이템이랑도 다 매치를 해

보더라고요. 뭐가 어울리는지 다 아니까. 입어보지 

않아도 자기에게 어울리는지 알아서 구매도 빨리 

쉽게 하는 것 같아요. (A)

  솔직히 말하면 쇼핑 시간이 2분밖에 안 걸리거든

요. 바로 골라요. 안 입어봐요. …왜냐하면 너무 많

은 상품을 보니까 어깨 선만 보더라도 어떤 실루엣

인지 몇 사이즈를 입어야지 맞겠구나 이런 건 감이 

오는 거니까 (B)

  저희는 소재도 많이 보잖아요. 직업 특성상 그래

서 봤을 때 소재가 어떤 느낌이겠다 입었을 때 어

떤 스타일이겠다가 딱 보이니까 쇼핑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스타일

을 눈으로만 보고 샀을 때도 생각한 것과 실제 옷

이 거의 다르지 않게 되는 것 같아. (C)

  직구 사이트들도 이거 포토샵을 했는지 안 했는

지도 알겠고 이게 뒤에 핀을 꽂았구나 안 꽂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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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어정쩡한 핏을 집게나 핀이나 테이프로 

고정을 하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

어서 다 느낌으로 이 핏은 이렇게 안 나오겠구나 

아는 거 같아요. (G)

(3) 패션 연출력

패션 연출이란 착용자의 체형과 컬러에 어울리는 소재, 아이

템 등의 패션 요소들을 배치하여 심미성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Park, & Choo, 2012). 이는 소비자 심리와 관련

되어 패션 연출 자신감이라는 주관적인 능력으로 측정되어 

사용되기도 한다(Choi, 2006). 참여자들은 의복의 창의적인 

조합을 만드는 패션 연출 능력이 소위 옷 잘입는다는 사람

들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지목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계속 신상품을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에 자신이 가진 패션 아이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나 색감의 조화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패션 

연출에 대한 감각을 꾸준히 축적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패션 연출 능력은 무분별한 패션 쇼핑 행동을 예방하고, 자

제력 있는 구매행동을 유도하면서 자신의 자본을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요즘에는 명품이랑 국내 브랜드나 일본 브랜드를 

섞어서 있는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 

믹스앤매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인처럼 

그렇게 잘 입는 사람들은 정말 멋이 없고 예를 들

면 해외 인플루언서 모델이나 그런 분들은 운동복

에다가 샤넬 가방 이런 식으로 많이 입자나요. 그

런게 고급지고 멋있는 것 같아요. ... 어떤 어떤 색

이 매치해야 잘 어울리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사

면 거의 상하의 신발 가방까지 다 매치를 해야 되

잖아요. 색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가지고 자기한테 

매칭하기 쉽게 옷을 잘 사는 것 같아요. (A)

  특정 아이템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 조화를 이루어

야 되니까 … 매칭되어 있는 거를 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안 어울리니까 ... 지난 학기에 어떤 학생

이 나를 만날 때마다 사진을 찍으면서 50번 정도? 

다 다른 스타일인 줄 알았대요. 옷이 진짜 많나 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같은 옷을 다르게 매칭을 

해가지고 새로운 옷처럼 보이게끔 했다는 거예요 

(B)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칼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예를 들어 원색계열이 잘 안 어울려요. 

근데 원색을 내가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럴 때

는 그냥 조그마한 소품으로 신발에 자수가 빨간색

이라든가 조그맣게 그런 식으로 ... 내가 지금 옷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좀 믹스하면 좀 새로

운 느낌이 날까 … 할 일이 없을 때 옷장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꺼내가지고 나름대로 스타일링을 

해본다던가 그러죠. 다음 주에 한 번은 그렇게 입

고 나가봐야지 이런 생각 (E)

  예쁜 거를 사면 그거를 믹스매치하기 힘든 경우

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 결국에는 나중에는 쇼핑할 때 이걸 어

떻게 입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

요 (G)

3.� 제도화된� 패션자본

개인의 보유한 패션 관련 직종이나 VIP 자격과 같은 제도화

된 패션자본은 희소가치를 획득하여, 경제자본 및 사회자본

으로 전환된 자본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정 수준의 자본

은 경제자본으로의 전환가능성이 있다는 자본론의 메커니즘

을 따르는 결과이다(Bourdieu, 1986).

  바잉엠디 출신이어서 한국에서는 절대 명품을 사

지 않아요. 한국 브랜드도 패밀리 세일 아니면 안 

사요. 친구 동원해서 다 쿠폰 모아달라고. 샤넬이나 

디올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를 나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직원가로 해가지고 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주고 산 적은 한 번도 없

어요. (B)

  우선 저는 백화점 사람이다 보니까 사내에서 살 

기회가 좀 많아요. 특히 분더샵 같은 경우에 직매

입하는 브랜드들이 사내 판매로 푸는 경우가 있잖

아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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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amework� for� Fashion� Capital�

  지금까지 심층 면접을 통해 추출된 패션자본을 구성하는 

6가지 주요 요소들과 13가지 세부 항목을 Figure 1에 요약

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개념적으로 패션의 장에서 별도로 존재하지만 문

화자본의 용어와 개념에 혼용되면서 학술적 논의가 부족했

던 패션자본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패션 영역

에서 탁월성을 보이는 패션자본가들이 보유한 특성들을 규

명하여 패션자본의 개념화에 대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

으로 하였다. 패션자본을 형성하는 구성들과 이를 획득 및 

유지하는 하위 개념들의 파악을 위해 패션자본가들이 보유

하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과 고급 지식 및 이를 체득하게 되

는 활동, 유년시절의 가정과 외부 환경 등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고 분석해보았다. 이에 따라 패션의 장에서는 어떠한 

경험이 패션에 대한 장기간의 관심을 체화시키는지, 자본으

로서 사회적 높은 가치의 정당성을 가지는 고급 안목과 취

향은 어떠한 능력을 바탕으로 형성되는지, 어떠한 측면의 지

식과 정보탐색 활동이 패션의 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고급 지식의 바탕이 되는지, 어떻게 다른 자본의 전환성은 

패션자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등에 대한 시사점을 결과

로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패션자본을 상속자본, 획득자본, 제도화 자본으

로 크게 범주화하였다. 가족과 유년시절의 환경적 영향에 관

한 상속자본, 패션 활동, 패션 지식, 패션 항유 능력을 포함

하는 획득자본, 경제적 혜택으로 전환된 형태로 나타나는 제

도화 자본이라는 상위 구성 요소들과 그 하위에 13가지 세

부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패션자본이란 장기간에 

걸쳐 패션 영역에서의 경험을 체화하여 패션의 향유와 경제

자본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고급 패션 지식과 안목의 보

유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패션자본이 높은 개인들은 유년

시절부터 패션에 관련된 간접 경험과 소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고급 패션을 잘 알고 친숙하게 사용한다. 또한 그들은 

패션과 관련된 취미 활동 및 정보탐색 활동을 향유하고, 고

급 패션을 알아보는 안목을 보유하며 제도화된 패션자본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도 한다.

  문화자본과 같이 패션자본도 개인이 보유하는 수준에 따

라 패션 소비에 대한 가치 인식과 소비 행동 측면에서 상이

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 부르디외 역시 문화자본을 풍부하

게 소유한 '문화귀족'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은 보통사람들과 

구별된 '미적 성향'을 가지고 미학적 판단을 행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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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하였다(Bourdieu, 1979/2006).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 밝힌 패션자본의 개념을 적용하여 패션 소비자의 세

분 시장 분석 및 타겟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를 들면, 패션자본가들은 취미활동에서도 패션과 관련된 활

동을 즐기며 패션을 향유한다. 따라서 브랜드들은 아티스트

와 협업하여 음악을 내거나 뮤지컬 의상의 제작에 기여하는 

등 소비자의 여가시간에도 패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높은 패션자본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구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영역에서 하나의 자본으로

서 패션자본의 체화 과정 및 유지를 위한 활동과 습득된 능

력 및 관련된 자본들을 통해 하위 구조에 대해 탐구하였고, 

각 분야로의 확장성을 논의한 첫 연구임에 학술적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자본이 무엇인지, 자본으로서 작동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연구이나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심층 면접 참여자의 자격에 대해 높은 제한 조건을 

설정하였고, 이는 참여자들이 대부분이 패션 종사자로 구성

되는 한계를 나타냈다. 패션에 대한 탁월성이 경제자본의 창

출까지 이어진 자본전환성과 제도화자본의 보유가 검증된 

대상자들이지만, 이로 인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려

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규명된 패

션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타당

성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패션자본 척도가 마련된다면 패션 종사자가 아닌 일반 소비

자 집단에서도 어떠한 개인이 높은 패션자본을 보유한 패션

자본가인지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는 연구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척도가 개

발된다면 추가적인 양적 조사를 통해 패션자본의 선행 및 

후행 요인이나 도출된 구성요소 간의 다른 변수와의 관계성

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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